
광주를찾은대구청년들을환영하는퓨전국악공연이진

행되고있다.

달빛나눔콘서트에서광주와대구청년들이흥겨운음악

에맞춰즐거워하고있다.

대구청년50여명광주방문문화전당공공미술투어 토론 문화콘서트등으로소통…하반기대구서 달빛소나기

대구청년들과함께문화를교류하는자리를갖고의미

있는시간을보냈습니다. 하반기대구에서진행하는달빛

소나기행사에참여해대구의문화를직접눈으로보고경

험하고배울수있는기회를갖고싶습니다. (정다빈조선

대학교프랑스어권문화학과3년)

광주와대구지역청년들의소통의장(場)인 2018달빛

소나기가 지난 7일 광주시동구신양파크호텔에서열렸

다.

달빛소나기는(사)아시아문화가주최하고광주일보와

영남일보, 광주시, 대구시가후원한행사다. 광주대구청

년의유대강화와양지역간상생의가교를구축하기위해

기획됐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상징

하고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의의미를담고있다.

이날광주를찾아온대구청년50명의첫행선지는광주

문화재단이었다.광주문화재단의미디어아트플랫폼투어

를마친후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돌며6종의공공미술품

에대한 공공미술투어를체험한대구청년들은놀라움과

즐거움을감추지못했다.

문화재단과문화전당투어를마친대구청년들은신양파

크호텔에서광주청년들과본격적인소통과교류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7시에열린개막식에는광주일보정후식이

사,영남일보박윤규광고사업국장,광주시청김요성문화

예술진흥과장,신민석문화예술진흥계장등이참석했다.

소통교류의시간에는먼저대인예술야시장전고필총

감독이 대인야시장의 정책, 비전, 전망등에 대해 소개했

다.이후월드DJ페스티벌감독이자클럽데이,하이서울록

페스티벌등을기획한문화기획가류재현씨가 성공하는

상상, 실패하는상상을주제로강연을진행했다. 류씨는

강연을통해남들과다르게보는법, 성공하는상상의비

결등에대해이야기하며문화기획을하고있는두지역청

년들의심도있는토론을이끌어냈다.

또광주와대구의참가자들이함께공감하고소통할수

있는문화콘서트도열렸다. 광주지역을대표하는퓨전국

악앙상블 DIO 가무대에올라참가자들의호응을이끌어

냈으며아카펠라그룹 크로스포맨도신나는음악으로관

객과소통했다.대구지역에서온 JUNCOCO 와 앨리스

무용단은EDMDJ파티를열어젊음의끼와열정을발산

하며공연을마무리했다.

둘째날인8일에는자유여행형태로양림동근대역사문

화마을투어가진행됐다. 참가자들은윈스브로우홀, 우일

선선교사사택, 오웬기념각, 양림교회, 어비슨 기념관 등

선교사들이 모여 살았던 대구의 근대골목거리와 비슷한

분위기를품고있는이곳을둘러보며다양한의견들을나

눴다. 달빛소나기행사는환벽당과가사문학관방문을끝

으로종료됐다.

대구참가자인이우림(여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씨는

예술문화공연등공통된관심사를가지고있는두지역

청년들이어떤문화가다르고비슷한지에대해소통하고

교류할수있는뜻깊은자리였다며 다른지역에살고있

지만서로의문화를잘배울수있는기회였다고말했다.

한편 달빛소나기 행사는매년광주와대구에서번갈아

개최되며오는10월께대구에서열린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광주 대구지역청년들의소통의장(場)인 2018달빛소나기가7일부터8일까지광주동구와남구일대에서열렸다. 대구지역청년들이8일오전광주남구양림동근대역사문화

마을을찾아관람한후윌슨선교사사택을배경으로기념사진을찍고있다. /사진=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16 제20789호2018년7월9일월요일 2018달빛소나기

광주 대구청년들의 소 나 기우정
<소통 나눔 기쁨>


